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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[ 농 �p�t�. �S�a�s�a�n�g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a�l 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�, �K�y�u�n�g�-�H�e�e �U�n�i�v�e π �i�t�y

�T�h�i�s �r�e�s�e�a�r�c�h �w�a�s �i�n�t�e�n�d�e�d �t�o �m�a�k�e �t�h�e �w�r�i�t�e�r �a�n�d �t�h�e �w�r�i�t�t�e�n �t�i�m�e�s �o�f �I�i�"�D�o�n�g�y�i �S�u�s�e

�B�o�w�o�n �S�a�s�a�n�g �C�h�o�O�O�n�G�u�e�n�J �c�l�e�a�r�. �C�o�n�s�i�d�e�r�i�n�g �t�h�e �c�o�n�t�e�n�t�s �o�f �i�r�D�o�n�g�y�i�S�u�s�e �B�o�w�o�n �S�a�s�a�n�g

�C�h�o�O�O�n�G�u�e�n�J �, �i�t �w�a�s �t�h�e �m�a�n�u�s�c�r�i�p�t�s �o�f �I�i�"�D�o�n�g�y�i �S�u�s�e �B�o�w�o�n�J �. �S�o �i�t �w�a�s �w�r�i�t�t�e�n �b�y �L�e�e

�J�e�-�m�a �a�n�d �i�t �w�a�s �w�r�i�t�t�e�n �w�h�e�n �h�e �w�a�s �i�n �t�h�e �l�a�t�e �o�f �4�0�s �a�n�d �t�h�e �b�e�g�i�n�n�i�n�g �o�f �t�h�e �5�0�s�.

�T�h�e �c�h�a�p�t�e�r �o�f �r 끼�1�e �o�r�i�g�i�n �o�f �h�u�m�a�n �b�e�i�n�g�J �w�a�s �t�h�e �m�a�n�u�s�c�r�i�p�t �o�f �t�h�e �I�i�"�D�o�n�g�y�i �S�u�s�e

�B�o�w�o�n�J �a�n�d �i�t �h�a�d �m�a�n�y �c�l�u�e�s �t�o �u비�u�n때�1띠�d야�e히�Iπ�'�5�t빼�a�T뻐�n찌�1띠�d �t�h�e �v끼�I�e뻐�w �pφ�o이�i띠�n�t�s �t�o �r�e�c�o�g 맹�)�1�1얹�z�e �t�h�e �h�u�m�a�n �b뼈�e잉�I�n맨�g�. �.

�a�n�d �t�h�e �c�h�a�p�t�e�r �o�f �r�T까�h�e �h�e맘�r�o�o이�l�o�g�y �a�r뻐�n찌�1녀�d 끼깨�1�e �p�r�e엉�s�c다띠�nψ�p�t“�1�0이�o�n메�I�J �h�a�d �m�a뻐�n�y �d�r�a�f�t�s �o�f �o�r�i�g�i�n�a�l

�p�r�e�s�c�r�i�p�t�i�o�n �o�f �I�r�D�o�n�g�y�i �S�u�s�e �B�o�w�o�n�J�. ’ �B�a�n�g�a�n�g�-�t�a�n�g ’ �i�s �t�h�e �o�r�i�g�i�n�a�l �p�r�e�s�c�r�i�p�t�i�o�n �o�f
’ �G�y멍 �i�B빼 �a�S�n�g�g�a�n�g�-�t�a�n�g

’ �o�f �i�b�o�n�g�y�i �S�u�s�e �B�o�w�o�n�J �a�n�d ’ �G�u�m�i�C�h�y�u�n�M�u�n�D�o�n�g�-�t�a�n�g ’ �i�s �t�h�e

�O디 �g�i�n�a�l �p�r�e�s�c�r�i�p�t�i�o�n �o�f ’ �C�h�e�o�n�g�s�i�m �Y∞ �n�J�a�-�1�a�n�g
’ �o�f �I�i�"�D�o�n�g�y�i �S�u�s�e �B�o�w�o�n�J �. �C�o�m뼈�r�e�d �w�i�t�h �t�h�e

’까�1�e �p�h�a�r�m�a�c�o�l�o�g�y ’ �o�f �r�D�o�n�g�y�i �S�u�s�e �B�o�w�o�n�J �, �i�t �s�h�o�w�e�d �t�h�e �o�r�d�e�r �w�h�e�n �t�h�e �p�h�a�r�m�a�c�o�l�o�g�y �o�f

�e�a�c�h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 �w�a�s �c�o�m�p�l�e�t�e�d�. 깨 �e �p�h�a�r�m�a�c�o�l�o�g�y �o�f �S�o�y�a�n�g�i�n �w�a�s ∞�m�p�l�e�t�e�d �t�h�e �e�a�r�l�y �e�a�r�s

�o�f �h�i�s �c�l�i�n�i�c�a�l �e�x�p�e�r�i�e�n�c�e�, �a�n�d �s�e�c�o�n�d�l�y �t�h�a�t �o�f �T�a�e�u�m�i�n �w�a�s �c�o�m�l�e�t�e�d�, �a�n�d �t�h�a�t �o�f �S�o�e�u�m�i�n

�w�a�s �c�o�m�p�l�e�t�e�d �i�n �t�h�e �e�n�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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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1�. 연구 목적

延邊朝蘇族民族뺨헛�N�f 究용’에서 �1�9�8�4 년에 영인한 �r東짧짧 �i�!�t 保元四象草 �;�4�>�: 卷』 의 筆寫껴 �i은 여러 정황과

글의 내용으로 보아 東武 李濟馬의 글로 추정되며 �r來醫壽世保元」 저술 이전의 초기 저작과 같은 글임을 확

인할 수 있어 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�. 이 논고는 문헌의 내용을 언급하기 이전에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할 홉

誌‘學的인 고찰과 문헌 연구의 일환이다

�2�. 연구 방법

�: 문헌 제공자인 孫永錫의 진술 내용과 文厭의 내용을 중심으로 �r來醫露世保元四象草本卷」 이 『東짧찮世

保元』 내용으로 발전 과정과 개념 및 病證짧理의 변화를 문헌적 고찰을 통해 살펴보았다 �. 또한 동무공의 기

타 저술과 비교히여 저술 시기를 추정해 보았다 �.

�3�. 연구 결과 및 결론

�: 이상의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아래와 같다 �.
�1�) �r東醫뚫世保元四象草本卷」 은 함홍의 崔짧鋼이 소장하던 것을 金九짧이 手양하여 �1�9�8�4 년 筆寫本이 影

印되었고 �1�9�8�5 년 �1�0 월 延邊朝蘇族엄바 �l民族醫縣�f究所에서 발간한 『햄醫學』第一冊 四象醫學論에서

부록으로 ’며象醫�4향후本卷.이라는제목으로 출판되었다 �.
�2�) �r 東醫뚫世保元며象草本卷」 은 그 편제에서 �r東醫꿇世保元」 의 내용이 각 편마다 함축되어 있고 卷之

三의 太陽 �A藥方에서 東武公 자신이 太陽 �A임과 太陽 �A의 病證聚理를 성립하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

있어 束武公의 저술임을 확인할 수 있다 �.
�3�) �r卷之두聚方」 에서 �r東뽑뚫世保元」 新定方의 기원이 되는 처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「少

陰藥方」 의 半훌場은 桂校半夏生훌楊으로 「太陰聚方」의 九味天門걷楊은 淸心運子楊으로 발전한 것으

로 추정된다 �.
�4�) �r卷之三훗方」 을 통해 太小陰陽 �A의 病꿇혔理의 성립 과정을 알 수 있으며 少陽 �A의 病證쫓理가 비교

적 초기에 완성되고 太陰 �A 病證혔理가 완성되고 少陰�A의 病證혔理는 證治醫學의 처방을 이용하다 비

교적 후기에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�.

�5�) �r 東뽑壽世保元며象草本卷」 卷之 一의知와 行에 대한 인식은 「性옮論」의 사고와는 달리 비교적 정제

되지 않은 상태이며 �r格致훌�r�J 偶略」 과 「反誠짧」 의 사고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�.

�6�) �r東짧壽世保 �i�t 며象草 �4 卷」 의 저술 시기는 �r來武遺鎬」 혔性歌나 �3�9 세 亡陰옆 치험례 이후이며 저술로
�r格致훌』 이짧略�J �. �r 反誠짧」 저술 전이나 저술 당시로 추정되어 �4�0 대 후반과 �5�0 대 초반 사이의 저술

로 추정된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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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I�. 序 論

�1�9�8�5 년 �1�0 월 ’延邊朝蘇族법治州民族醫藥 �f�# 究所’

에서 발간한 �r朝뽑學』 의 第一冊 四象醫學論에서는

�I�!�H�i�f�J�<
一 朝蘇族民族醫金九쩔先生手沙 �{밍之 「四象醫學

草 �* 卷」 과 附錄二 朝蘇族民族醫金九쩔先生遺著

「四象醫學臨海指南」 이라는 문헌을 실고 있다 �.
�r朝짧學」 의 前름에서 이 문헌에 대해 龍 �i�t 縣中醫

院 �I펌쓸部 主任 ��、永錫의 제공으로 延邊四象훌뺑의

先騙者인 金九쯤先生手妙‘로전하는 글을 실었다고

설명하고 있다 �. 그러나 이 문헌은 �1�9�8�4 년 �7월 �2�8

일 延邊朝睡族民族醫쫓돼究會에서 영인한 �r東醫꿇

�i�!�!�:�{ 몽元四象草本卷」 의 筆寫本
�j�)
을 근간으로

�r朝짧

學』에서 부록으로 「四象體웰草本卷」이라는 제목

으로 활자화하여 발간한 것이다 �.

현재까지 알려진 李濟馬의 사상의학 형성 자료는

최근 밝혀진 �r來武遺해�J
�2�)

東武의 글로 추정되어

전해지는 �* 武 �j쉴鎬 藥性 ���3�)�, 保命之主 �4�) �. 甲午板의
篇名 �5�) 등이 李濟馬의 체질 병증의 성립을 알 수 있

는 유일한 것이었다

그러나 펼자는 �r朝醫뿜 을 접하면서 부록으로

수록된 「며象醫學草本卷�J
�6�)
에 문헌적 매력을 느껴

이 글을 읽던 중 여러 정황과 글의 내용으로 보아 東

武 李濟馬의 글이 분명하며 이는 �r來�;醫壽世保 �l�C�,�!

저술 이전의 초기 저작과 같은 글임을 확인할 수 있

어 이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본 논고를 통해
�r火醫

훌훌世保�l�C 四象草本卷」 의 연구를 촉발하여 사상의학

의 형성 과정을 밝히고 �r東醫홉世保元며象후本卷」

이 四象醫�4월을 이루는 과정과 사상의학의 체계를 밝

힐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을 밝히꾀 한다 �.
또한 이 글이 書誌웰的인 考察이나 文厭에 대한

연구가 소흘한 한의학계에 새로운 시도로 이러한 문

헌 연구가 선행된 후에 그 글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

하는 연구 풍토가 정착되는 시발이 되기를 바란다 �.
아울러 앞으로

�r東武 �i�l�l 챔』 藥↑훈歌 �, 保命之主 �. 甲

午板 ‘東醫꿇世保元」 의 篇名 �. 임상서인 �r�* 뽑四
象新編 �J

�7�)
등의 문헌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제시되

고 연구되기를 바란다

�1�) 이 문헌은 慶熙大뺑敎 며象협學科 宋 -炳이 所藏하고 있는 �1�9�8�4 년 影印本 �r束홈흙 �i�!�!�: 保元띠象草本卷」 를 통

해 비교 연구하였다 �.
�2�) �1 �9�9�6 년 정신문화연구원에 소장된 �r東武遺隔」 가 밝혀지면서 東武의 自쯤詩 �, 기타의 산문 �, 束武公흘 추모하

는 글등을 통해 束武公 생존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그 관련 사고틀을 엿볼 수가 있었다

�3�) �r束武遺짧」 의 聚性해 �;는 洪淳用 �, 李ζ浩 譯述의 �r 며象醫뺑原論」 과 후泰 �i농編혐의 �r 束醫며象쓸積훌§典」 에

서 근거한 것으로 이하에서는 束武公의 저술임을 인정하기로 한다 �.

�4�) 保命之主의 문헌적 근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�. 이는 宋-炳이 주濟馬의 손자인 李짧빠所藏의 「↑�f

命論 �J�,
�r때端論」 의 束하公 自註 말미에 四해論 ���t 와 연결되어 서술된 부분을 펼사한 것이라 하나 현재 발

굴된 �r 來 �i�i�\�� 월해」 의 「때端論」 註에 는 없다

�5�) 벼거二版 �r 束뽑뚫띠保元」 의 쩌名은 宋 -炳에의하면 洪淳用이 언급한 것이라고 한다

�6�) 이하 왼본대로 �r 束힐훌훌 �i�!�! 保元四찢草本卷」 으로 칭하기로 한다

�7�) �r束醫때 �* 新짧」 의 處方에는 �r束醫좁 �lι保 �:�7�l�:�J 에는 없는 처방들도 있으며 이 중 束파의 병증약리와는 상충

되는 처방들도 있으나 일부는 �r束醫흉따保元四家草 �;�$�: 卷 �.�J�J 卷ι三 藥方.의 처방들과 일치한다 이는 뒷부분에

서 언급하기로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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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I�I�. 本 論

�1�. �r東醫훌世保元四象草本卷」 에 대한 개괄

�1�) 書名과 文敵의 기원에 대하여

�r朝짧學』 의 第 �_�.�-QŠ 四象뺨學論에서는 삐‘않풍一朝

離族民族뽑金九쯤先生手꺼、때之의홉名을 「四象짧學

草本卷」 으로 출판하였으나 �1�9�8�4 년에 彩티�l한 筆寫

本의 뿔名은 �r東짧옳世保元며象草本卷」 으로 되어

있다 �r束뽑壽世保元며象草本卷」 의 편제에서도 서

명이 각기 다르게 서술되고 있는데 卷之一의 �� 에는
.東醫壽世保元草本卷’으로서술하고 卷之二의 시작에

서는 ‘東짧四象홍世保元.으로쓰는가 하연 卷之 �=의
終과 卷之三의 藥方에서는 .東醫四象草本卷’이라고

서술하고 있다 �-�8�) 이것을 �r朝醫�4월』 에서는 「四象

짧웰草本卷」 으로 출판하였다 �.

�r東醫壽世保元며象草本卷」 의 유입 경로는 연변

孫永錫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�r東醫뚫世保元며

象草本卷』을 필사한 金九쯤은 安亨來에게 中醫學을

사사 받아 임상하던 중 �1�9�3�6 년 함홍에서 �r�J�.�\�t 醫용훌

世保元」 의 初版本을 출간한 票洞찢의 일인인 崔讀

짧 �9�) 을 만나 �r東웹壽世保元며象草本卷 �J�. �r草本卷

備忘錄 �J�. �r格致흉』 등 이 세 가지 서적을 초서로

필사하여 �1�9�5�1 년 �1�0�) 에 처음으로 正字로 手했하고

그 이후 두 차례 더 手양하였다고 한다 �I�I�) 현재

�r朝醫學」 의 「며象醫學草本卷」 은 �1�9�5�1 년에 필사

한 것을 근간 �o 로 편제를 수정한 것이다

�2�) 펀제에 대하여

�r朝醫學』 의 「며象醫學草本卷 �J �1�2�) 은 第一卷 �,

第二卷 �. 第三卷으로 되어 있다 �. 第-卷은 第-統부

터 第五統까지 구성되며 �, 第「卷은 第 統 �, 第二統 �.

第三統 �.�J�t�X�. 病 �A詩 �. 第며統 �, 第五統 �, 第六統으로 구성

되고 �. 第三卷은 第-統부터 第六統까지 구성되어 있

다 �. 그러나 �r東짧꿇世保元며象草本卷」 에서는 第

一統에서 第五統까지를 卷之一으로 구성되어 있고

卷之二는 病變卷之二라 하여 病짧에 대해 서술하고

있으며 卷之二의 第三統에는 .械病�A詩 �1�3�)�' 를 포함하

고 있다 �. 卷之三 藥方 �1�4�) 에서는 少陽藥方을 가장 먼

저 언급하며 少陽聚方 �. 少陰藥方 �. 太陰寶方 �, 太陽혔

方 순서로 서술하고 있다 �1�5�) �r東醫훌훌世保元四象草

�8�) 펌名이 일정하지 않아 東武公의 표현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나 孫永앓에 의하연 束武公의 표현을 그

대로 옮긴 것이라 한다
�9�) 孫永짧의 말을 인용하면 崔誠짧은 당시 의학자가 아닌 유학자라 한다

�1�0�) �r束醫憲따保元띠없草本卷」 의 끝부분의 白혐라는 연대는 金 �1�1 쯤이 手향한 �1�9�5�1 년을 지칭하는 것이며 運

�*�\ 的으로 서술한 연도라고 손영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�.

�1�1�) 이상은 孫水錫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�.

�1�2�) �r뼈醫웰」 의 「때象醫뿔草本卷」 은 �r束짧합 �i�!�!�: 保元四 �* 草本卷」 의 홈名과 없힘 �l를 변경하였으며 筆없本을

활자화하는 과정에서 오자도 많다 �.

�1�3�) .뾰病 �A詩.의 경우 �r束뽑흙따保元四象후 �* 卷」 에서는 第드統에 포항하고 있으나 �r 멍 �1醫뺑』 에서는 第三統과

第四統 사이에 서술하고 있다
�1�4�) 이 글에서는 �r束훨훔띠-保元四�* ￥本卷』 짧方의 統의 펀제가 일정하지 않아 統의 편제와는 상관없이 훨方

의 순서대로 기록하였다 �.
�1�5�) 이 글에서는 초기 手양 �4 의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 「핑훌핑띠保元때 �* 草本卷」 을 근간으로 하여 서술하고

자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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卷 統 內깜 r來뽑끓i!!:保πj
‘ r格致뭘」

第-統 wå�f�T�. A찢8훌氣.A훨心잔, 홈전哀聚에 의한 ¿��f�,�;�)
r來짧훌lit保元」 ↑生命論. 四端짧

大小 형성 과정

��
第二統 太少陰陽A의 !‘�1�*�\�. A뿔의 �"�'�1�0�n�t�.°Œ�. !‘�g�{�,�. ↑뿜氣 『束뽑합世保πJ V옮充論

第二統 ↑홉欲의휩愁哀찢.四*A의 휩전흉찢의 조절 r束홈홉훔�l�i�t�!Æ©�À�j 四端論
4ζ

r束훨뚫따保πJ !훌뼈論
j뼈짜血해(載物),함題JIb;股(行物),¿��J��ÿå�H�lÅü�(ÊL�lri�)�,

第四統 耳g!항口(짧物). 太極. 兩價. 때똥
r格致훌J f짧略 �; 事物.

反誠앓
�

太웰

第五統 연령에 따른 憐生.l!iM￥)Jf띔의설명 r束뽑펌i!!:{몽πJ���iŸJŠª�. 四端論

�?�f�,�-}q �m�W�J � fN幹‘ 훌}양. I해見. 직업에 따른 양생 r束뽑품따保π」廣濟說
卷 第一統 酒色財댐,命版.水줬1��과정 �r�w�:‘«¶« �l�i�tOÝ�À�J��oßÉç ÖÌÆ©�iÉÜŠÖ
�¶ 第-統 �(�;�t�r�f�i r束짧壽l비용π」 uÅ�7�.�!�0�o�n�.ŠÖ

�1�1�XuÅ�AŠi 病의 개팔 r束뽑뽕litf�π」病짧論
�(

�?�f�, VÛ�f�!�r�. ���AÇX 太小陰陽A으로서의 섰l行
r束뽑꿇世{용π」 四家A써$�論

,힘 性命論

�� 第五統 四,뿔, 太小陰陽A의 �#ÿå�� r束醫뚫t止保π」 짧8싸論.
�) 며象A챔끓論

諸2‘、統 •K�*�uÕØ�. 太I]、앓陽A의 ?힘證찢훌理의 �J�a�tÈ€ r束뽑홈lit保π」 해E융論‘ 廣濟說

少陽짧方 少陽A 햇方 r束醫좁世{쳐π」 少�A짧方

卷
少陰聚方 少陰A 짧方 r東뽑흉t괄保π」 少앓A쩔方

xζ
太陰藥方 太陰A 驚方 T束醫홈따保π」太陰A藥方

太|끓藥方 太陽A 寶方 r束뽑홉i!!:保πj太陽A훨方

第五統 太小陰險A의 �f�i�U�<�. 水뒀의 대사,없生
T東醫홉i!!:!몽π」醫i原論,

太陽A內觸小陽펴짧

�- ‘東훌훌 �1�!�t 保元四象草本�� ’의 휩誌‘뿔的 ���� �-

〈표 �1�) �r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」 의 내용과 유관된 「東醫壽世保元』과 『格致훌』

�� 卷』 의 편제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으며 이는

『東짧끊世保元』 의 각 편의 내용으로 발전된 것임

�.�Q�.�. �o�\�. 즈�:�: �o�l�r�l
�2�; �2�; �I

�M�"�"�l

�2�. �I�i�"東醫훌世保元四象草本卷』 은

저술이다 �.

충당齊馬의

�1 �) 글의 내용에서

�r東醫황世保 �7�C 며象草本卷」 의 ‘卷之三훗方’의第

며統 太陽 �A聚 �}�i 에는 .太少陰陽�A中 太陽 �A數原來統

少 故其病證治法�� 於古方者亦�f�m少 �. 反볍짜-細쨌挑�.
小兒뼈뚫�i之病五加皮 則古方得者也 �. �J�� 및 �B옳自是太陽

�A 雖終身以원驗 而終不 �9�U古 �A爛高원驗於太앓少陰少

陽三種 �A病藥之했衝 �i�l�l 夫藥驗不廣者�- 病驗不 �1홉故也 �,

菜果-담是補�}�}�f 之聚 則菜果中 �}�}�f 藥흙多也’라 하여 太陽 �-

�A의 수는 희소하여 病꿇과 治法이 古方에 밝혀진

것 역시 희소하여 反뽑柱에서 觸쨌挑를 小兒뼈氣病

에서 五加皮를 얻었으며 본인이 太陽 �A이나 경험한

것이 옛 사람이 太陰 �A�. 少陰 �A�. 少陽 �A의 病쫓의

경험에 미지지 못하여 病驗이 많지 않아 藥驗이 넓

지 않다고 하며 菜果는 본디 補딴하는 약이 많아 태

양인에게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

본인이 태양인이나 병증과 약의 경험이 많지 않음

을 언급하고 �%쩌狼挑는 反법 ���i�F�. 에 사용하는 것에 근거

하여 렌隔에 사용하고 �, 五 �f�l�U 皮는 小兒뼈氣에 사용하

는 것에 근거하여 解까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�.
이는 太陽 �A의 五加皮싼휴場과 爛쨌屬뼈陽楊의 處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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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사상체질의학회지 제 �1�1 권 제 �1 호 �1�9�9�9 �-

중 홈찢 �. 五加皮 �. 松節을 제외한 모든 약제가 �r 셔�&

짧寶짧�I�J 雜病篇」 의 �U區�I바門에 사용되는 本월이

며 �1�6�) 太陽 �A의 각 약제도 �r�* 짧寶짧」 에서 인용한

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�. 예를 들연 五加皮의 경우

『東醫寶짧�J 에서 ’味辛苦無毒 補五勞 �-�t�f 쟁 益氣짜精

堅觸셉 �.�� 뭘志짚�: 男子陰 �f찢 女子 �P승 �f�f�. 擔體휴痛 兩 �6때흉뺑

꽉節짧힐 �: 쩔 �y�! �I�J 、兒三歲 不能行服 此 �f벚行步.라 한 것

을 『來醫찮世保元」에서 .治兩뼈흉揮쉰�節훌急援않

小兒三歲 不能行 服此 便行走.부분을인용하여 서술

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�.
또한 .지금의新方이 古方에 얽매이지 않고 후인

또한 今方에 얽매이는 것이 옳지 않으니 加減의 변

통을 하여 그 바름을 구하라 �1�7�)�' 하여 태양인의 처방

이 많지 않으니 후인이 이에 엄때이지 말고 변통하

여 활용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�.
이 구절을 통해 태양인 약물 선정의 배경을 알

수 있으며 『東짧끓 �i율保元」 太陽 �A簡의 내용 �1�8�) 과

유사함을 고려할 때 東武 李濟 �,펀의 저술임을 확인할

수 있다 �. 또한 『東醫뚫世保元』 저술 이전의 체질

병증 약리를 형성해 가는 초고로 볼 수 있다 �.

�2�) 處方과 藥휩�l를 중심으로

�r 東뿜壽世保元』 의 新定太陰 �A用聚에는 太陰 �A

病짧論에서 언급이 없던 해心連子場이 新定方에 포

함되어 있으며 「太陰�A�J�I�f 웃�熱裡熱病論」 말미 즉 �.
범론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휩根짧흠子場을 太陰 �A

表熱끊 �t世 �i업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처방 내용에

대한 설명은 찾아 볼 수 없다 �1�9�) 이와 같이 소음인 �,

소양인의 병증 방약의 연결과는 달리 태음인 병증

방약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�. 이는 『東醫壽

世保元」 개초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추정되며 來

武公이 �1�8�9�3 년에 �r東뽑꿇世保元」 을 저술하고

�1�9�0�0 년에 그 중 일부인 太陰 �A諸論까지만 개초하여

나타난 결과이다 �. �1�9�0�1 년 출판된 초판본에서는 東

武가 떳子年에 개초한 性命論에서 太陰 �A論까지와

甲午年에 저술한 그 이후 부분을 합쳐서 출판하였다

고 「며象�A辦證論」 뒷부분에 기술하고 있다 그러

나 윤완중 발간 판본에서는 康子年에 「醫�i原論」 에

서 「太陰 �A論」 까지 改 �1�'�} 하였다고 서술되어 있

다�2이 �I
太陰 �A�J�I�f 受熱裡熱病」 이후 ���J�H 매景傷寒論中

太陰 �A病원驗뚫方聚四方 �, 함宋明三代짧家著述中太陰

�1�6�) 太陽 �A 單方이 �O區此門에 소개되어 있음은 朴性뼈이 처음으로 주장하였으며 「며훌�i�i�i 門」 單方이 대부분 미끈

한 약제라 삼키기에 좋아 口출隔에 응용하였을 것이라 주장한다‘
�1�7�) 今효新方不따古方 �. 後 �A亦不可必 �j尼今方 �. 加減之섰�?뺏쐐之 �, 故益求其휩 �r來醫홉 �t�!�t 保元四 �* 草本卷 �J

�I太陽

�A짧方」
�1�8�) 숫몇빼太陽 �A 홈得此病 �1�'�, �-�t 年 �U區 �I�l�i�M�i 末 쨌十年 �L훌身 �{후 �r�f�r�j�!�t 天 짧此 以쩔太陽 �A �1���- 病흉 �1�&�;�6�' 論治法 一줍

향日 遠 �n휠愁而 �E롯 �I
太陽 �A內觸小陽病論」

�1�9�) 황根隔휩子 �V易의 처방 내용은 윤완중 발간의 판본에서만 끝부분에 補退方이라 하여 힘本 처방들을 싣고 있

는 곳에 있다 이는 �r束뽑홉따保元때 �* 草本卷 �; 의 협根짧펴子써과는 처방내용이 다르다
�2�0�) 이는 朴付뼈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윤완중 판본에서 글의 근거 판본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자료흘 볼

때 �r束뽑좁띠�:�1�:용元』 發꺼 �j 판본 중 출판되어 「醫�i原論」 에서 「太陰 �A諸論」 까지 개초한 것이 타당할 것으

로 보이나 이 또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즉 �. 뒷부분에서 언급이 되지만 「↑�f 命論」 의 경우는 �r束

짧앓따保元 �4 에서 비교적 저술 연도를 후기로 잡을 수 있다 �r束짧壽 �t�!�t�l�: 몽元」 에서 「性命論」 이 개초되지

않았다고 본다면 저술 연도는 �1�8�9�3 년에서 �1�8�9�4 년이며 이는 �r格致햇 �J �I反誠앉」 저술 한 해 뒤로 「反

誠앉」 과 유사한 사고로 서술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「↑�1�: 命論」 에서의 쩌�l行의 흙�策經앓 行없 度펴���:�. ����
�� 威�f짧 材 �* 方 �s�a 과 屬 �J�-�'�,�i�X 전와 쭉

�[�{쫓懶짧에 대한 설명은 「反�1냈않」 의 인식과 다르기 때문에 사고의 차이

에 따른 시간을 줄 수 있을 것이다

�- �6�8 �-



處方 찢§홈j 內잠 主治證 r出뺏根據」

i합‘L、훨子-ax
述子肉 �2Éç�, Ì´�;��Ç¥�.�ASÃ�, �I�iÿå�F�E �1Æ3�, žÃÉÝ�,�l�J�!RM[P�1�:�'�Y�. 治心火上*口�q�U�f�HÖÌ\�O¿®ô�r�;�i�l�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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九味天門�i,易
天門걷, 찢門걷, �I�I�IÖ��. 遠志. 石홈浦. 홉쫓짧仁, 元肉. 빼 治思慮. �t�j�[®ô�I 않�弱. 不眼. 遺훼L �"�i�t�!�t{I‹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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情心遇子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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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A經驗行用꽃聚九方 �. 新定太陰 �A病應用폈藥-τ-十四方
은 舊本이라고 서술하고 「太陽 �A外感體흉病論」 이

하는 햄本이라고 서술하는 것을 보아 太陰 �A 처방부

터는 改양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

에서 淸心運子楊의 설명과 훨根藏홉子楊의 방제 내

용이 빠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�. 그러므로 이 두

처방에 대해 살피는 것은 이제마의 초기 처방 운용

을 살피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�.
�i 휠心運子傷의 적응증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

다 �. 흔히 情心運子楊은 기존의 �j휩ι、運子欲에서 나온

것으로 보기도 하며 表病藥과 裡病獲의 구분에 있어

서도 많은 논의가 있다 �. 그러나 처방 내용을 살펴

보면 기존 淸心運子값은 連子 �.�A 參 �. 黃훌 �. 잊�f�,�� 깜 �.
黃짝 �, 車前子 �. 찢 �r�����. 地꽉皮 �.�y�' 草로 구성되어 있

으나 태음인 淸心運子場은 運子肉 �, 山聚 �, 天門쌍 �. 찢
�F ‘�1쌍 �, 遠흔 �.�1�5 홉 �n�i�l�. 嚴짧仁 �, 龍 �I�I�R 肉 �. 相子仁 �. 黃쪽 �,

藏홉子 �, 디衛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하게 運子肉이

君짧아고 처방의 이름이 비슷하기는 하나 처방의 구

성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므로 기존의 �i혀心運子敢

에서 太陰 �A�i 춤心連子場이 나왔다고 할 수는 없다 �.
「東醫홉世保元며象草本卷」 의 太陰藥方의 九味天門

〈표 �2�> 九味天門추場과 淸心運子場의 비교

�� 場은 �j허心運子場의 기원 처방으로 볼 수 있다 �. 九
味天門걷楊은 治 �,댄慮 �. ↑止↑뿌 �. 虛弱 �. 不眼 �, 週精 �. 쫓 ��
等證에 사용하며 天門걷 �, 찢門걷 �, 山藥 �. �)훌농、 �. 石협
浦 짧짧�f 二 �, 元肉 �. �f�a�t 꼬야냥짧�# 잉 �)

各 錢 으로 구

성되어 있다 �. 이 九味天門걷場에 運子肉 �, 天門양 �. 黃
작이 추가되어 펴心運子揚의 처방이 완성되게 된다 �.

또한 적응증이 治恩慮 �. �t江뼈 �, 虛弱 �, 不眼 �. 遺精 �. 夢
�j世等證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때 淸心違子場의

기원 처땅임을 추정할 수 있다

이외에도 「來醫흉世保π며象草本卷 �J �r少陰聚

方」에는 �r東醫홉世保元』의 桂技半夏生홉場의 기

원 처방으로 추정할 수 있는 半찮場이 있다 �. 桂技半
夏生훌場은 治虛寒�U훔 �I바 水結뼈에 사용하는 것으로

生훌 三錢 桂校 ���f 夏 二錢 白杓藥 �B 끼�t 陳皮 �i�:�j�' 草갖

-옳으로 구성되어 있다 �r束醫꿇世保元며象草本

卷」에서 半훌場은 治뼈隔���i�X�. 唯 �l�t�t�i�H 洙을 主효으

로 하며 半夏 �. 生찮各三앓의 두가지 약제로 구성되

어 있다 �. 生훌과 半夏를 王 藥했�j로 사용하며 �8떼 �R혐��

�i�X을 主治효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때 이는 桂校半

夏生훌場의 기원 처방임을 확인할 수 있다 �.

�2�1�) 태음인 처방중 淸心핸子껴에만 �U 행이 틀어 있으며 �U 행�j의 적용 범위룹 확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

�- �6�9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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톨용며象新잃」 에 王治효과 처방 내용이 그대로 전해

지는 처방들을 볼 수 있다 �. 소양약방의 六味地黃場 �.
五零散 �. 白虎楊 �, 납送天一九 �, ￥�L香沒횟輕松九 �, 防風

通聖散 �. 千金펼껴�F散 �, 않胡 �.�!�l�\ 훨‘場 �, 陽毒白虎場 �. 八味
홈參場 �, 水火짧濟場 �, 八味짧쭈場과 太陰짧方의 天門

싼�}潤 �H�i�l�i 楊 �. �i혐心山藥楊 升베�i開腦場등이 �r�* 醫며象新
編」에 그대로 전해진다 �. 이를 살펴 보면 아래 표와

같다 �.

〈표 �3�) 半훌場과 桂技半夏生훌場의 비교

〈표 �4�) �r東醫홉世保元四象草本卷」 業方의 處方

뿔化

찢 �l 쩔 �! 쩔 �! 햇
�2�3�9�1�2�7�1�1�3�r來뽑꿇世保元四象草本卷」 의 처방

�r束屬 ���t�!�t 保元」 처방으로 변화한

처방

�2

�1�1

이와 같이 「束醫꿇世保�7�C 四象草本卷」 과 �r束醫

뚫世保元」의 처방을 비교하여 태소음양인의 체질

병증약리의 성립 중심으로 살펴 볼 때 卷之三藥方의

소양인 처방은 �3�9 方인데 비해 태음인 처방은 �2�7 方

이며 소음인의 처방은 �1�3 方이다 �. 소양인 처방 중 �2

가지는 �r束뽑꿇世保元」 과 동일한 처방이고 �6처방

은 �r來醫壽世保元」 으로 변화한 것을 추정할 수 있

어 다른 체질보다 소양인 병증 용약이 초기에 성립

된 것을 알 수 있다

소음인 처방은 �1�1 가지가 끊治뽑學의 『東醫寶

짧」 처방과 동일한 것을 볼 때 소음인의 체질 병증

과 약리는 후기에 성립된 것을 볼 수 있다 �. 소음인

�4

�3

�6

�1�1

�2�r束홉앓 �t암�{몽元」 과 동일한 처방

�r束뽑때象新編」 에 존재하는 처방

�r來짧쩔훌」 과 동일한 처방

�r東

�- �7�0

이와 같이 九味天門쏟楊과 半훌楊은 東武公의 病

證用藥의 운용 정신과 동일한 것이며 각각 淸心運子

場과 桂技半夏生훌場의 기원 처방으로 추정된다 �. 이
는 「東醫壽世保元며象草本卷」 이 東武公의 저작이

며 �r東醫홉世保元」 저술 이전의 초기 저작이라는

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증거이다 �.
이 외에도 「東醫뚫世保元四象草本卷」 의 몇몇 처

방은 �r束醫뚫世保元」 에 그대로 사용되기도 하며

몇몇은 �r東醫흉世保元」 의 新定方으로 변하는 것을

유추해 볼 수 있다 �. 앞에서 살펴 본 두 처방이외에

少陽聚方의 김逢天 �-�1�L 과 ￥�L香沒藥輕 �t�i�f�1�L 은 �r東뽑

흉世保元」에 그대로 전해져 사용된다 「東짧홉世

保元四象草本卷」 少陽짧方에서 가감법을 많이 설명

하고 外感에 사용한다고 한 敗毒散은 �r東醫뚫世保

元』 에서 刺防敗毒散으로 �. 虛勞에 三百貼까지 사용

한 六味地黃場은 웬防地黃楊으로 �. 益元散은 朱헤益

元散으로 �. 生地黃과 木通만 사용한 導 �i�f�f�:�, 散은 헤防導

�i�f�f�:�, 散으로 발전하여 少陽 �A의 新定方에서 사용되는

것을 볼 수 있다 �. 태음약방의 補 �H�i�l�i 生服場은 生服散

의 개념으로 태음인 신정방에서 補뻐元場으로 �. 解熱
升陰場은 熱多寒少場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�.

앞에서 언급한 九味天門캉楊은 �i펴心連子楊으로 발전

한 것을 볼 수 있으며 太陰麻黃楊은 麻黃 �J�i�:�:�p 밟楊으로

발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�.
또한 「東햄壽世保元며象草本卷」의 처방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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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증약리는 기존 증치의학의 처방을 그대로 사용할

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임상을 하다 한계를 느껴 소

음인 특유의 病證과 新定方을 후기에 만든 것으로

추정해 볼 수 있다 �. 이와 같이 소양인 처방이 비교

적 초기에 성립되고 소음인의 처방은 상대적으로 늦

게 완성된 것을 볼 수 있다 �.

이와 같이 살피연 체질 병증약리에서 소양인 병증

약리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성립되었으며 상대적으로

소음인 병증약리는 후기에 성립된 것을 알 수 있다 �.

그 외에 卷之三 혔方을 통해 동무의 초기 약물

사용례를 살펴 볼 수 있다 �r來醫흉世保元며象草本

卷」의 少陽-쫓方에는少陽 �A에게 션草를 引經혔으로

사용하는 등 �2�2�) 少陽 �A의 病證藥理가 완전히 정립되

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�. 이에 반해 少陰藥方에서

는 �r東醫홉世保元」 의 少陰 �A�¥�z 論의 海짧 �. 織波水 �.
金양酒등의 單味에 대한 적응증을 언급하고 있어 이

들 치혐례는 비교적 일찍 이루어진 경험임을 알 수

있다�2�3�)

태음인 약리는 �r東武遺精』 햇性歌에서 진일보하

여 解熱升陰場에서 훨根을 君짧으로 사용하는 등 藥

性歌 저술 당시보다 태음인 병증에 대한 인식이 많

이 발전한 것을 볼 수 있다 �. 그러나 竹經을 혔性歌

에서와 같이 「少陽藥方」의 六味地黃場에서 사용하

며 貝母도 「少陽훗方」의 體將軍場에서 사용하기도

한다 �.

그 외 薦略을 태음인 外感에 사용하는 것은 비교

적 초기 경험이었으며 應흉이 소음인에게 탁월한 효

과가 있고 태음인에게는 健血을 사용하는 것은 �r東

醫꿇世保元』 의 내용과는 다르다 �. 또한 「少陽쫓

方」의 六味地黃場에서는 태음인 약제인 山헛을 빼

고
�*
따�E子를 넣어 사용하나 體將軍場에서는 山혔을

넣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�r東醫흉世保元」

에서는 山햇은 뼈藥이라고 언급할 뿐 山業을
�*
밤�E子

로 대체할 수 있다고는 하지 않았으나 『來훌훌며象新

編」에서는 山藥을
�*
뱀�E子로 대체하는 것을 볼 수

있다 �. 太陽藥方에서 觸狼挑는 反볍에서 �, 표加皮는

小兒聊氣에서 사용례를 궐혔음을 젤형해 태햄�l
병증약리에 대한 기원을 알 수 있다 �.

�3�) 서술되는 용어를 중심으로

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 �. 그러므로 용어의 확립은

사고의 정립을 나타내는 것이다 �r東醫홉世保元」

은 통일한 용어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도

로 정제된 언어들로 저술되어져 있으나 �2�4�) �r束醫홉

�2�2�) 敗뚫散과 益元散에서 �i�t 草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
�-

�2�3�) 혐陳 �. 푼훨治 �. 품械皮 �: 治빼훨 �. 益母草
�

治虛勞者 �. 흙木 �, 紅花 �: 治뺏血 玄胡索 �, 海혐
�

治械塊 �.�t�t 훨 �( 土

豆 �) �. 뼈浪 �

治 �i쭈뼈 �. 랩米 �i�t 홈뻐홍 �i�l�t�i 台浮睡 米힘흥治�g효함�-�. 鐵浪水 �: 治 四股不仁 �. 項亦뾰 �. 金양酒治口뭇燦�i몹

狗肉 �?�� 治盛훌 「束醫훔世保元때象草本卷」의 少陰藥方

�2�4�) 물론 「東醫뚫世保元」내에서도 저술의 선후를 살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「四端論」은 �r束醫홈 �i止保
元」 내에서 비교적 초기 저술임을 알 수 있다 �, 저술 시기와 관련해서는 맛子年 �r 東훌훌홉 �l�i�t 保元」 개초한

부위콜 박성식이 주장한 ‘초판본에서는 「件命論」 에서 「太陰 �A請論」 까지 수정하였다고 서술하고 尹完重

뼈本의 판본에서는 「醫째請」 에서 「太陰 �A諸論」 까지 수정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.’것도참고할 필요가

있다 윤완중판본에서 新本 �, 햄本 �. 印本을 정확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볼때 �S�c�h�o�l�a�r�s�h�i�p 이 있게 정확히 서술

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「性命論」 의 내용을 살펴 볼 때는 「反誠앉」 의 저술 연대와

비슷한 쩡本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�.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속적인 논의가

멸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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世保元四象草本卷」 의 용어는 일정하지 않으며 때로

는 정제되기 이전의 언어들이 사용된다 �. 이는 「東

醫壽世保元며家草本卷」에서의 사고가 완전히 정립

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「東뽑뚫世保元며象

草本卷」의 사고 체계가 �r�* 醫좁世 �{몽元」 의 체계로

발전하는 여러 구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�. 예를
들면 �r卷之 �'�J

�r 第 -.統」 에서 빠牌府뽑의 知와

行을 서술하면서 知에는 事秋 �. 交遇 �. ��훌與 �, 居處의

�A事의 요소를 行에는 뚫策 �. 훌흉 �6�k�, 材幹 �. 便宜를 배

속한다 �2�5�) 이는 �r東醫짧世保元」 에서 知行을 인체

의 前後에서 주관하고 知에는 薰策 �. 經輪 �. 行檢 �. 度
量을 行에는 識見 �. 威優 �, 材幹 �. 方略을 배속하는

것�2�6�) 과 달리 빠牌 �!�I�f 賢에서 知行을 주관하는 것으로

설명하고 있다 �. 또한 「第二統」에서 며象�A의 性氣

를 언급하면서 뼈見 �, 威磁 �, 制度 �. 度量과 知慧 �, 行

檢 �. 웰編 �. 功짧의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太小陰陽 �A

의 �J�I�i�1�; 牌퓨賢의 學問 �,댄辦 능력을 통해 進靜짱處의 ↑生

氣가 知行의 요소에 연결되는 것을 설명하고 됐者 �.
知者 �. 能者 �. 良者로 나누어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

다�2�7�) 이 구절에서 知行의 요소를 聞見 �. 威짧 �, 힘 �l

�o�c�, 않둡과 知慧 �. 行檢 �, 經倫 �. �:�r�:지績으로 설명하는데

이는 �r東뽑꿇世保元』 에서 知行의 요소인 훌策 �, 깝

倫 �. 行檢 �, 度量과 �. 誠見 �. 威優 �, 材幹 �. 方略의 이전

표현임을 알 수 있다 �. 이와 같이 �r來뽑좁世保元四

象草本卷』에서는 知行의 요소에 대해 통일한 용어

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�.
이외에 四첼 부위에서도 용어 변화를 볼 수 있다 �.
「來웹꿇世保元四象草本卷」 의 卷之二의 第五統에서

는 �'�R�i�!�i 部가 盛하면 협背가 陽하며 牌部가 盛하면 �8댐

隔이 通하며 �, �I�j�H�� 가 盛하면 兩路이 張하며 뿜部가

盛하면 �B훌陽�이 雄한다 �2�8�) ’하여 떼부위는 덤背로 �, 牌

부위는 뼈隔으로 �,�!�I�f 부위는 兩臨으로 �. ￥￥ �g�j�\ 는 體陽

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『東醫짧世保π�J �r職뼈論」

에서 �R�i�l�i 부위는 在�&頁下背上으로 牌부위는 在쩍로 �!�I�f

부위는 在體로 뽑부위는 在體홉下로 설명하는 띠

뚫 �2�9�) 의 기본 인식 배경이다 �. 담背 �, �R때隔 �. 때臨 �. �n훌

陽은 사초 부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것이다 �.
�r東醫짧世保元 �r�J 며端論」 의 喜愁哀樂의 해이

�R�i�M뿌 �!�I�f 賢 부위인 背뼈 �, �R힘服 �. �n찢臨 �, 홉뻐를 손상하

는 문장�3이을 「東醫훔世保元며象草本卷」에서도

�2�5�) 師知事務 �. 牌쩌 �l交遇 �, �!�I�f�� 黨與 �. 뽑知居處 뼈行뿔策�c�, 牌行짧歐 �,�!�I�f 行材幹 �, 뽑行便효 �r 束훌훌훌���i 止保元四 �* 草�* 卷」�2�6�) 師逢事務 �n뿔상交遇 �!�I�f 立黨與 �� 定居處 �. 짧有뚫策 �a안有
�*
쪼倫 �8홈有行檢 �8훌 �4￥度量 �. 頭 ���n 앉 �>�l 텀써-威f훌 �R었有材幹

협有方 ���, �r束뽑훔 �i�!�t 保元 �,�;
�r �1�1�: 命論」

�2�7�) 옮故 �. 太陽之행者 �, 因其自然之 �t�t�� 而敏於進而不점於退 �, 故뼈見티 �t맹 �f�f�r�j ‘칩’賢慧口힘也 �,�'�N 흉也 �. 太陰之思홈 �, 因

其려然之↑ �t 똥�t�f�f�r�j 安於靜 �f�f�r�j 不효-於뼈�. 故威破 �l�3�1�'�J�{�m�i 行險티成也 �, 쩌 �l흉也 少隨之問者 因其自然之↑�1�*�\�.�f�f�i�j 堆於쟁 �r�f�r�j

不월、於惜 �, 故 �W�J度 �B 팎而經倫 �R 足也 �, 能흉也 �. 少陰之챔홈 �. 因其自셋之 �1�1�*�t 而重於處 �f�f�i�j 不經於出 �. 故度럽�:�: �E�I �n���f�f�r�j
�J�}�) 짧日至也 �, 良者也 �r束뽑뚫 �tι保元四 �* 草 �*�'�f 용 �r�J 卷之 �-�J �r第二統」

�2�8�) 뼈部짧 �n�l�J 덤背陽 �, �J뼈部햄 �"�I�J�R 뼈隔쐐 �,�!�I�f 部옆 �"�I�J�� 때 �I�W�,�� 톨 �. 샘部짧뼈 �I�J�B찢陽 �1�#�.�. �r束醫꿇 �\�!�t 保元四 �*�1�;�1�* 卷 �J
�r卷ι二」

「第표統」

�2�9�) 師部位 휴 �t�I�� 훌下背上 띔院部�{立 휴.융�1�i 下뼈上故 背上뼈上以上 짧之上흙 �l뼈部位 在샘 뿜部�{立 휴 �H�A�A�l�& 짧 �R혀서�Z間
�S워ι냐�J 上흙 �R￥ �����t 立 휴 �8양 小陽部 �f立 츄 �8홉 �l�&�B 양 �6홈ι間 謂之냐 �l下 �1�f�: 쁨部 �{立 �:�(�f�.�B 찢휴下 大 �J�l�§ �n���{ 立 �:�(�f�.�! 홈 �,�i�j�j�l 下故 휴下

隔下以下 짧ι下흙 �r 束짧壽따保元 �J �r隨뼈請」

�3�0�) 이는 홉싼흉혔의 竹과 情중 情으로 인해 傷하는 바이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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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束뽑壽世保元四象草本卷」 r來뽑흙i!t保元」

�B�$�m�I 局背 &흉下背1:.

rL�A�� 8때隔 짧

�!�I�f•è Qi�M�b B찢

f￥A� B쫓陽� R찢휴下

↑휩之pJff흉 「束용훌훌i!ti용元四象草*卷」 「束톨훌훌중世保元」

�A�A�.�L�:�.�'�¹ � 愁↑뿜→兩뼈-→!If血 Ã|!’šÔ¿��(�!�!�f�)

홉 홉情→뼈重→牌氣 홉→R뼈服(牌)

흉 흉情→챔홉→뽑精 훌→휴曲(뿜)

�1�I�I�i®L�; 樂↑뿜→펴쁨→뼈神 樂→離양(師)

�- ‘혔엎훌世保元四象草本�� ’의 홈끓‘學的 �O�}�f�� �-

〈표 �5�) �r東훌훌훌世保元四象草本卷」 과 『東醫흙

世保元』 의 師牌 �J�J�f 훔 部位

찾아 볼 수 있다 �r東醫爾世保元」 에서는 .愁해으로

�J�}�f 부위 體협이 손상을 받고 훌情으로 牌부위 �8때服이

손상을 받고 哀해으로 뽑부위 홉曲이 손상을 받고

樂情으로 �R퍼부위 背碩가 손상을 받는다 �3�1�) ’

하였으

나 「東醫뚫世保元四象草本卷」에서는 .愁로꽤臨이

暴盛暴賣하여 빠血이 상하고 훌로 뼈重이 暴關暴찌를

하여 牌氣가 상하고 哀로 齊홉이 暴�{빼暴屆하여 賢精

이 상하고 樂으로 局뽑가 暴揚暴빼하여 뼈꽤이 상한

다�3�2�) ’고 하였디 �-�3�3�)

이 두 구절을 통해 李濟馬가 제시한 며뚫 �g�l�)�{ 立를

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뼈下背 �t 의 �t 뚫는 웹背 �,

됩뽑에 해당되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�. 아울러
兩關은 體협으로 �. ��떼重은 뼈服으로 �, 齊 �?좋은 휴曲으

로 �, 眉뽑는 背題로 발전하였다�. 이외의 여러 부분에

서 �r東醫뚫世保元』 에서 서술하는 여러 부분의 문

장을 「東醫홉世保元며象草本卷」 에서 근간이 되는

문장들을 확인할 수 있다 �.

〈표 �6�) �r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」 과 �r 東훌훌

훌훌世保元」 에서 홉옆哀樂情之所陽

�4�) 인물의 사상인 평가

「東醫壽世保元며象草本卷」 의 「卷之-病變」 의

第四統에서는 經書속의 인물과 歷史 속의 인물들을

그가 행한 知와 行으로 太少陰陽 �A으로 추론하고 있

다 �. 이는 인물을 직접 보지 않고 그가 남긴 행적이

나 말등을 통해 각각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평가한

것이다 �. 이는 박학한 경서에 대한 지식과 각 인물에

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정도의 識見을 소지한 자

이어야 가능하며 더구나 각 인물의 體形氣像과 容親

詞氣등에 의한 形과 象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물

의 知行을 통해 太少陰陽 �A의 象을 구현해 내는 것

�3�1�) 頻起씬而頻 �1�*�f�B �O�I�J 體臨 頻펴而頻흉 �i�J�1�" 훌臨者 �!�I�f 之所住훨處 �i�J�1�" 찢빼 ���� 흉不定 �W�I�j�)�f�f 其不傷乎 �. �� 發홈而 ���J�& 홈
則 �R떼服 �l�' 關而 �l�' 쨌也 �R뻐職者 牌之所 �{王휩-處也 뼈腦關俠不定 則牌其不 �f흉乎 忽動흉而忽、止흉 �O�I�J 홉빼 忽屆而

忽뼈也 휴 �f�I�I�j 쯤 뽑之所住혐處也 휴曲 �I�H�H�$ 不定 則뿜其不傷乎 屬得聚而屬失聚 則背 �1�£�; 貞 暴揚而暴 �t�f�p�i�J�1 背 �t�.�E

頁흉 �R쩌之所 �f王휠-處也 背佳 �J�{ �t�f�P�1�J�J 不定 則뼈其不 �f흉乎 �r束뽑품띠保元 �r�J 때端論」

�3�2�) 頻起愁而頻 �1�* 愁則 �, 兩臨暴동양而暴흉 �i�J�1�. �� 낌 �M�b暴짧而暴흉則 �.�!�I�f 血傷 �i�J�1�. �� 發홉而 �"�f�J�& 홉 �M�I�J�. 뼈重暴關而暴얼 �i�J�1�.

�R때重暴關 �f�f�t�j 暴찌톨則 �. 牌氣傷也 忽、動哀而忽止흉則�, 찜휴暴�f�$ 而暴 �I면也 쩔￥�f 暴�f�$ 而暴 �J�f�f�i 則 �. 훔隔 �i�l�5 也 �.�J�i 得樂而
�l맺失業則 �, 局댐暴揚 �r�f�r�j 暴 �t�f�p �t�1�1�. 同 �?�o�f 暴않而훌 �t�f�p 則 �, �n삐神 �(흉 �i�J�1�. �r�*�� 훌훌흥따保元四象草本卷�r�J 卷之 �-�J �r第三

統」

�3�3�) �r束醫홉世保元」 에서는 뼈牌 �J�J�f 맴이 傷하는 것으로 언급하였으나 �r束홈훔 �I�!�t 保元띠象草 �;�1�>�: 卷 �j 에서는 뼈神 �,

�H뿔氣 �.�J�J�f 血 �.�'�J�!�\�' 精으로 陽하는 바를 설명하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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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太少陰陽�A을 제창한 李濟馬가 아니연 불가능한

것이다 �.
東武는 孔子의 周遍立於道는 立於身으로 太陽之象

이며 曾子의 治平明於德는 明於心�3�4�) 로 少陰之象이

며 굶子의 雄辯듬於평은 홉於事으로 太陰之象이며

子 �,맨의 中띠�t行而誠은 誠於物로 少陽之象으로 설명하

며 태소음양인을 구분하고 그 외 우임금은 태음의

풍부를 �, 순임금은 소양의 풍부를 �, 이태백은 태양의

풍부를 �, 안회는 소음의 품부를 지님을 설명한다 �. 이
와 같이 知行을 통해 太少陰陽 �A의 象을 구현해 내

는 것은 束武公만이 가능한 것이다 �.�.�3�5�)

�5�) 白짧와 홉山에 대하여

「東짧홉世保元四象草本卷」 의 말미에 .白免十�-�-

月六月 題 �f짧山.은 문헌의 저자와 저술 연도에 대해

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�- 쩔山은 金九쩔의 호이며 白

免는 辛�4�P 年을 지칭하는 것으로 �1�9�5�1 년에 해당된다 �.
孫永錫의 말을 인용하면 金九쫓이 �1�9�3�6 년에 崔짧鋼

을 함홍에서 만나 그를 통해 �r格致훌�J�. �r束醫흉흉世

保元며象草本卷 �J �. �r�"�l�f�- 껴�i卷備忘錄』 을 보고 펼사한

것을 �5�1 년에 처음으로 手셔、하고이후 두 차례 더 手

양하였으며 이 중 �r 朝醫學』 의 「며象醫學草本卷」

은 �5�1 년의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�.

�3�. 저슐 시기의 추정

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「東醫옳世保元며象草本

환」이 東武公의저술이라연 「格致훌�J�. �r東武遺鎬 �J�.

�r�* 짧꿇世保元」 등과 비교하여 저술시기를 추정해

볼 수 있다 �.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�r來짧홉世保元

四象草本卷』의 저술 시기는 �r來醫짧世保元』의 저술

이전임을 추정할 수 있으며 甲午版으로는 볼 수는 없

다 비록 口댐하는 것이기는 하나 甲午版 病끊論의 外

感 �. 內觸의 篇名과는 다르며 �3�6�) 현존하는 �r東醫壽世

保元』의 太陰�A處方과 太陽�A病證論이 甲午版의 내

용임을 근거할 때 「東醫홉世保元며象草本卷」은甲午

版이 아님을 명확히 알 수 있다 �. 그러므로 甲午版
�r束醫좁世保 �J�C�J 저술 이전 즉 �. �1�8�9�3 년 �5�7 세에 『來

醫홉世保元」 을 저술하기 이전의 글로 추정할 수 있다 �.

�1 �) 처방과 약제를 중심으로

「少陽 �A牌受寒表寒病論」 에 �1�8�7�5 년 �t 陰證에 六

味地黃場을 투여하는 동무의 임상례를 통해 소양인이

랩弱하다는 판단하에 뽑弱을 도울 수 있는 대표적 처

방인 六味地黃楊으로 소양인 병을 해결할 수 있으리

라는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 �. 즉 �. 약제 사용을 장부

대소와 연관하여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�. 이는
�r東武遺鎬�j 의 짧性歌 �3�7�) 로 전해지고 있는 자료에서

�3�4�) �l�" 朝뽑웰 �J 에서는 .明於治.로 되어 있으나 明於心이 타당하다 �.
�3�5�) 孔子꽉太陽 �, 大禹굶子꽉太陰 �. 폼짧子思、핑少陽 �, 펌�헬합子젠少陰 �, �i헛太댐핑太陰 �, 훔太宗핑少陽 �. �i횟 �:�7�t�i�1�\�; �����! 少陰 �.

파펴�r�-�l���f�1�1�;�:�;�.�" 太陰 �. �1�;�1�'�1�1�/�1 �;�7�� 少陽 �. 安뿔젠少陰 �.�, �} ‘�t石公셈太陽 �. 司馬選 �;핍�; 끼�l太월 �, 太公孫武젠少陽 �. 諸훌훈녔起암�{少陰 �,

주太白끼�I太陽 �. 김�l 馬遭삼 �F합젠太陰 �. 뼈 �i효주長吉 �i�H�r�.�:���� 少陽 �.�I�i�I 固王융韓退之핏少陰 �, 王義之안�!太陰 �. 柳公짧핑少
陽 夫子之 �}돼遍立於道 �t�P�.�. 立於道흉立於身也 �, 太陽之쩡也 曾子之治平明於德 �t�!�1 明於 �f훨홈明於治也 �. 少陰之象
也 �l�K�i�. 子서���!�t�t 辯듭-於善也�, 홉也者홈於휩也 �. 太앓之 �%也 子 �,밴之中 �l홈行而誠也 �. 誠也者誠於物也 �. 少陽之 �* 也 �.
「病뺏之第四統」

�3�6�) 甲午版의 값훌病證의 때名은 宋 炳에 의하연 故 洪淳쩌을 통해 알려졌다고 한다 �.
�3�7�) �r

束값遺챈」 의 훨 �1�1 ‘하�� 라고 전해지는 자료는 현재 발굴된
�r 핑 �i�1�\�;�; 당챔」 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洪 �i�!�)�: 用 �.

李ζ �i�t�- ��훌述의 �r 四 �%훌훌쟁�4原論 �4 과 주泰 �l염없홉의 �r束홈四 �* 씀했뽑 �!�1�4�-�.�: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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東훌훌훌世 �i훌 �5�C�� 象훌本흉’의 홈誌떻的 ���� �-

도 확인할 수 있다 聚性歌에서는 체질 약물을 小한

職뼈에 기능하는 약물들로 설명하며 소음인은 �A參 �.
터끼�t�. �� 납草 �. 當歸 �. �)�1�1 혐 �. 官桂가 주 약제이며 少陽

�A은 熟地黃 �. 山茶횟 �.�i�f�. 깎 �, 知 �H�J�-�. �i좋�i형 �, 木通등이 주

약제이다 �. 특히 소양인 약제는 六味地黃場의 주성분

과 거의 일치하며 이는 亡陰證에 六味地黃場을 사용

하는 �3�9 세때의 임상례와 저술 연대와 비슷할 것으로

추정된다 �. 藥性歌의 태음인 주 약제는 찢門걷 �. 五味
子 �. �i�t�)�i 總 �, 山獲 �, 밤짧 �, 牛뭘등이다 그러나 머빠立떼

의 기능을 가진 妙總은 �r來醫홉�� 保元』 태음인 처

방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 藥性歌 약제들로 태

음인의 表病은 설명 가능하나 裡病 설영이 불가능하

다 �. 태음인 裡病은 홉根이 王藥이나 �r束武道精」 藥

性歌에서는 홉根에 대한 언급은 없다 �. 이는 藥性歌 저

술 당시 태음인 병증약리가 비교적 완성되지 않았음

을 알 수 있다 �r來醫뚫世保元四象草本卷」 의 태음

약방에서는 휩.根을君藥으로 많이 사용한다 �. 이는
「폈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」 이 東武遺鎬 藥性歌 이후

에 저술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이다 �. 즉 �. �3�9

세 육미지황탕 임상례 이후의 저술이며 �4�0 대 이후와

�5�7 세 전으로 추정된다

�2�) 知行을 중심으로

「東醫홉世保元며象草本卷」 의 이론편에 해당하는

「卷之�-�'�J 의 내용은 서술 용어에서 太少陰陽 �A의
�A事의 能否 �.�A 용心했의 홈�{‘낀행 �f훗懶之心 �.�A 찢鐵理인

�R훌뼈 랬弱 �r廣濟設」 의 내용 �, 太少陰陽 �A의 知行

에 대해서는 정럽이 되어 있음을 올 수 있다 �. 그러
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『東醫꿇世保元」

「性命論」 에서 知行의 요소로 설명되는 승���R 혼 �8홈뼈의

훌策 �. 經倫 �. 行檢 �, 度量과 頭局體뽑의 識見 �. 威優 �.
材幹 �, 方略은 여러 가지 용어로 표시되고 있다

이는 �r格致훌 �J �r�1 옮略」 과 「反誠짧」 에서 짧應

體版과 頭혐體뽑의 심욕과 知行의 요소들이 서술되

는 용어와도 곳곳에서 일치하며 동일한 계통성을 갖

지 못하는 것과도 일치한다 �r格致옳」 에서의 지행

은 아래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�r格致훌』 에서는

「天勢」에서 .作處誠信稍 ���o�c 量 行檢正直稍成 �i똘뭘

器率紙굶積成 �t�1�1�J 莫 權變周察웹成 �I뼈見’라고 서술하는

것을 볼 수 있는데 作處 �, 行檢 �. 뽑率 �. �t얄變는 �A事의

居處 �. 薰與 �. 交遇 �, 事務 이전 개념이며 度붉 �. �j�[ 뿔 �.
規模 �, 閒見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아야 한다 �r格致

蕭�r�J 反誠짧」 의 「太極」에서 知行은 ‘훨齊知行之

術 其理在左 而可得之術 必在於我 離훌훌흠�M立 所以形

於左 �t�!�! ’라 하며 離震은 .知行在我 我在左也’라 하며

知行에 대해 언급함을 서술하고 있다 �r 離靈짧」에서

耳텀훌口 �. �H�i�M뽕 �}�j�f 뽑 �. 陽볍뼈子 �. 四股百縣를 언급하고

이것은 言心體力으로 대표되며 합卷隱見 �, 升降府 �1�!�P�.

出入件來 �. 댐↑ �1�/�1�1�& 放으로 기능함을 언급하면서 愛 �A

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知는 天下짧 �A의 心同으로

무릇 好善을 위로 하고 惡惡을 아래로 하는 것이고

行은 天下聚 �A의 身同으로 무릇 惡惡을 멸리하고 好

善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�3�8�) �r離

짧下」 에서 耳텀흉口 �, 며映百縣 �. �H�i�I�i�!�w�-�}�j�f 뽑 �. 陽엽뼈子
를 각기 行於天 �. 行於 �A�. 行於性 �, 行於命하는 것으로

언급하면서 �.�I�t 텀짧口의 �A心은 �)�1힘天하며 �. 四股百懶
의 道心은 信 �A하며 �. �g힘牌 �}�j�f 뽑의 理心은 �)�1벼天而中하

니 知로 �.�� 엽뼈子의 敬心은 信 �A而正하니 行으로

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�. 이러한 知行을 위해 學

問댄辯할 것을 강조하였다 �r性命論」 의 知行 구조

�3�8�) 大下聚 �A之心同 是쩌�l也 而웰皆好上而惡下 天下짧 �A之身同 是行也 �r�f�D 쟁皆惡遠好近 �r格致윷 �J �r反誠않」

「離앓下載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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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離않」 「離않下훨」

���fSw–±�m €3�B
行於￡ 失於欲 �A�{0� Ii떠天己

찮口

升降}떠!P ‘L‘
�H�i�l�irL

行於A 得於理 理心 順天而中 쩌l
&f염

出入往來 �m 陽볍
行於11失於펀、�心 {큼A而正 行

뼈子

�IÖ�¿�e6�1�1�1 力
VÛ�H�i

行於命 得於�k i흩心 �{¸ù�A百�

�:�R �I �흥 띠 �m �A 없 §훌材
「反誠짧1’꿇얹」

下 策 間 �i�1�t�: {융 �� �iÖ� 力
�!�J�(

天 따 �A �J�1�!�!
r1t命論」

�� 會 f융 方

.훈 처l �.�L0� 勇 �� i뿜 力 �I�f

�A �A 짧 �A �i�t �A �h티
「反誠짧」 끓댔

�I�T�{�; �3�i
*양 ’힌 Aιjξ 止 所 勞

���"�"
�� 녕� �J�; 居

「性命짧」
務 i훌 與 5훌

사상체질의학회지 제 �1�1 권 제 �1 호 �1�9�9�9 �-

와는 다르며 耳님융口의 聽視윷味의 능력에 의한 騎

�f�t�� 황를 언급하고 �3�9�) �f�i�M 를‘ �8홈 �J�J�i 에 훨氣血服을 배속

하여 知핑 �j힘優로 표현 �4�0�) 하기도 한다

〈표 �7�)�r 離짧」 의 知行

�r
震짧」에서는 지행의 요소로 훌策 �, 雄武 �. �1앓範 �.

材力과 름語 짧抱 容止 훨�l勞에 대해 언급하는데 天

下의 뚫策 �. 世間의 雄武 �.�A 倫의 優範 �. ��않域의 材力

을 언급하며 �A席의 言語 �.�A 際의 ￥훌抱�.�A 쏠의 容

止 �.�A 所의 動勞를 설명한다 이는 「性命論」의 天

機와 �A필의 이전 개념과 지행의 요소가 결합된 것

으로 생각된다 �.

이와 같이 「東뽑합世保元四象草本卷」의 지행은

�r格致훌』 에서와 같이 짧廳牌題과 頭局體뽑의 심욕

과 知行의 요소들이 서술되는 것이 정립되지 않은

상태임을 알 수 있으며 함억제복과 두견요둔의 계통

성을 갖지 못하는 것과도 일치한다 �.
「댐略」 의 저술을 �5�3 세에 교정하여 �5�4 세에 완

〈표 �8�> �r露짧」 으 �| 天機 �.�A 事의 요소와 知行

성하고 「反誠짧」의 저술을 �5�6 세에 시작하여 �5�7 세

에 교정한 것에 근거하연 「束醫뚫 �t달保元며象草本

卷」 도 �r�f 짧略」 과 「反誠짧」 저술 전이나 저술당

시 즉 �. 東武公의 �5�0 대 초반 혹은 �5�0 대 전후의 사고

로 추정해 볼 수 있다 �.

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「束醫뚫世保π며象草

本卷」 의 卷之 -과 卷之二의 知行 인식은 �r東醫홉

世保元�r�J 性命論」 의 지행보다는 「댐略」과 「反

誠짧」 의 사고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�.
이상을 통해 「東짧좁世保元四象草本卷」의 저술

은 �r東武道鎬』 홉훌性맑�x의 저술 이후이며 「↑짧略」

과 「反誠짧」 저술 전이나 혹은 저술 당시쯤으로

추정되어 東武公 �5�0 세 전후나 �5�0 세 초기의 저술임

을 확인할 수 있다 �.

�I�I�I�. 結 論

이상에서 「東뽑壽世保元四象草本卷」이 來武公의

�3�9�) 耳之짧 愚於 �i훌 �A之總업 �I�J 必흙 �i훌 �A之屬 팀之色 ↑�X於大횟之統則 必幕大횟之�� ���i줍 �p�� �i월於풍 �+之 �g�,뼈 �I�J 必幕豪

士之 �� 口之 �p�� �1�) 於쩍長之 �'�H�:�N�I�J 必흙혐長之정
�;

�4�0�) 짧」ζ쥔
�A�'�"
於 �i�t�A κ�����: 협 �I�J 必、得 �i훌 �A之처 �I �!�!�!�: 之싸 �A�a於大 ���£�1 훌則 ι‘得大핏之勇 �k쯤ι血

�A�'�"
於豪 �:�1�: 之얻���N�I�J 必得豪

士ι �i뿜 �i�i�i 之服 상於 �i�?�f 長之志뼈’�l 必得현長之 �i�'�i

�- �7�6 �-



�- ‘東뼈훌훌世保元四象호本卷’으�| 톨誌챙的 �f�t�f�I�� �-

�r東醫壽世保元」 저술 이전의 초고임을 밝혀 사상

의학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고 �r東뽑뚫世保元四象

草本卷」의 인식이 �r東醫홉 �i�!�t 保元」 으로 변환되는

과정을 통해 며象醫學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였다

아울러 「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」에 대한 연구를

촉발하여 東武公의 인간학이 의학으로 확대되는 과

정을 통해 며象�A의 병증약리를 더욱 정확히 밝히는

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연구에서 얻은 결론을 아래와

같이 밝힌다 �.
�1�. �r東醫뚫世保允며象草本卷」 은 함홍의 崔講짧

이 소장하던 것을 金九쯤이 手 �f�j 하여 �1�9�8�4 년

筆짧本이 影印되었고 �1�9�8�5 년 �1�0 월 延邊朝蘇

族엄治 �j ’
���I 民族醫藥땀�}究所에서 발간한 �r朝醫

學」 第-冊 四象짧學論에서 부록으로 .며象醫

學草本卷.이라는제목으로 출판되었다 �.
�2�. �r東醫옳랜保元四象草本卷」 은 그 편제에서

『東醫꿇世保元」의 내용이 각 편마다 함축되

어 있고 卷之三의 太陽 �A쫓方에서 東武公 자

신이 太陽 �A임과 太陽 �A의 病꿇藥理를 성립하

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어 東武公의 저술

임을 확인할 수 있다 �.
�3�. �r卷之三혔方」 에서 �r東醫壽世保元』 新定方

의 기원이 되는 처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

표적으로 「少陰혔方」의 半찮場은 桂技半夏

生훌場으로 「太陰藥方」의 九味天門캉場은

淸心運子傷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�.

�4�. �r卷之三훗方」 을 통해 太小陰陽 �A의 病꿇혔

理의 성립 과정을 알 수 있으며 少陽 �A의 病

끓혔理가 비교적 초기에 완성되고 太陰 �A 病

證藥理가 완성되고 少陰 �A의 病證聚理는 證治

뽑學의 처방을 이용하다 비교적 후기에 완성

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�.

�5�. �r東醫壽世保元며象草本卷」 卷之一의 知와

行에 대한 인식은 「性命論」의 사고와는 달

리 비교적 정제되지 않은 상태이며 『格致

훌 �J �r�f 굶略」 과 「反誠廣」 의 사고와 유사함

을 볼 수 있다 �.
�6�. �r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」 의 저술 시기는

�r 東武遺해」 藥性歌나 �3�9 세 亡陰끓 치험례이

후 저술로 �r格致藥 �J
�r偏略 �J �. �r

反誠짧」 저술

전이나 저술 당시로 추정되어 �4�0 대 후반과

�5�0 대 초반 사이의 저술로 추정된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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